연중 제13주일 강론(2019년 6월 30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졸업한 후에, 매 5년 마다 동창들이 다 모이는 Home Coming Day가 열리는데, 첫 5년째 동창회에는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다 참석한다고 합니다. 다들 최고로 좋은 옷, 세련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잘 나가는 졸업 5년차 젊은이들이 부부 동반으로 함께 참석해서 무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해서 자기 자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차 동창회가 되면 참석하는 졸업생들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10년 차가 되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졸업생은 두 번 이혼 후에 세번 째 결혼을 준비 중이고, 어떤 졸업생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부부 동반 동창회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던 일이 어려운 동창들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는 동창들도 생기는 거죠. 

	동창회는 30년차가 되는 해에도 열리는데, 그때는 정말 소수만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때 쯤이면 동창 가운데 이미 많은 수가 추락해 있다는 겁니다. 금융 사기로 감옥에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서 빈털털이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계속 실패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등등…

	처음 졸업을 한 후에는 꿈 많고 능력 좋은 청년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변하게 됩니다. 졸업 30년 차가 되어서 훌륭한 인생을 산 졸업생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약 10퍼센트 밖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90퍼센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부와 지위, 성공만을 쫓고 살다 보면 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의 매력적이고 자유 분방한 모습에 홀딱 빠진 사람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당시 답답하고 절망적인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따라 다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은 전에 본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는 굉장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 통념과 고정 관념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 개인적인 일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주일에 성당 올 때만 신자이고, 주일에 성당 올 때만 하느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중에는 신자도 아니고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도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일에만 신자’입니다. 

	그리니까 하느님은 주일에 성당에만 계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걸까요?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지 바쁩니다. 하루 종일 뭔가 하면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도 무지 빨리 지나갑니다. 별도 한 일도 없는데, 한 달 금방 지나고, 일 년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삶에 그다지 느낌도 별로 없고, 신앙 생활의 뜨거운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 가장 소홀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인생 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인데, 그 관계를 소홀이 여기게 되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대충하고 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이고, 성당에 자주 나와야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신앙심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성당에 잘 안나 오고 기도도 잘 안하니까 신앙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한 번도 안하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대화도 소홀해지고, 관심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도 차츰 멀어지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별로 없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친밀한 관계 형성도 어려워집니다.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삽니다. 가만 보면 대부분 쓸데 없는 것들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몇가지나 된다고요? 오만 가지나 됩니다.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열 몇가지도 아니고,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일 걱정, 등등.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뭘 먹지? 등등 아침에 눈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머릿속은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걱정의 대부분이 그냥 쓸데없는 상상에 의한 겁니다.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애태우고 근심하는 것이죠. 병에 걸릴까 걱정하고, 사업 잘 안될까 걱정하고, 자식들 뭔 문제 생길까 걱정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힘들어 하고,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사니까 사는데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뒷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 다 기억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나 한테 상처주고 아픔을 준 사람은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괜히 한 숨 팍팍 쉬고 잠도 안자고 괴로워합니다. 

	건망증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지난 일들 다 기억하고 살다가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대충 덮어 두고 살아야지, 다 들춰서 파다 보면 상처가 절대 아물지 못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죠?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면 뭐합니까? 성당 문 열고 나가면 싹 다 잊어버리고, 도로아미 타불 되는데…

[bookmark: _GoBack]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잘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살지 말고 하느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삶이 평화롭고 편안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이 치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또 말씀하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합시다!!

